
OPEC, 쿼터위반 원유 생산량 최대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의 생산쿼터 위반량이 쿼터제 도입 이후 최대치를 기록해 OPEC의 단결이

시험대에 올랐다.

OPEC 회원국들이 러시아 등 비 OPEC 산유국들에 시장 지배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

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7월 OPEC 회원국들의 생산쿼터 위반량이 하루 150만배럴로 2002년 1월 합의한 생

산쿼터 2170만배럴을 7% 웃돌았다고 8월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1998년 생산쿼터제를 도입한 이래 최대 위반

량이다.

이라크를 제외한 OPEC 10개 회원국들의 생산량은 7월 하루 평균 40만배럴 늘어났으며, 이라크는 한달간 20

만배럴을 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OPEC은 9월19일 일본 오사카에서 회담을 갖고 국제유가와 함께 생산쿼터를 재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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